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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terpreting Korean Rural Landscape by applying the analytical tool thus developed to the lifestyles

of ordinary people found in their permanent dwellings both before and after Korea first opened its door to the world

in 1896. By so doing,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building a framework with which to understand the tradition

of ordinary people by exploring the uniqueness and basic characteristics of Korean Rural Landscape.

This study relies primarily on field studies and publica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televised documentaries,

as well as newspapers and scholastic writings and relating to, the agrarian and residential landscapes changed over time.

In the Vernacular world, the present does not passively inherit the past. Rather, it is re-born each time, reflecting

the society and history of the period. It does not change, but is shaped by the necessities of the period. This may

be the reason why there are different Korean Rural Landscapes over a rather short period of time. For instance, the

pre-modern Korean Rural Landscape tends to be shaped almost entirely by the nature, while the intention of people

begins to find much more expressions in the modern Korean Rural Landscape. As the commodities become more readily

available to people thanks to industrialization, such ready availability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materials used

in, as well as functions of, Rur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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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 지역별 특징적 토속 경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토속 경관의 지역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 농촌경관은 시대에 따라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농촌 경관이 
형성되었으며, 과거 전통적인 농촌경관은 거의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 지향적이며, 현대로 진행될수록 사람의 
의지가 생활환경에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의 정주환경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농촌 경관은 한국전통의 
것에서 많이 변화되었지만, 어느 나라의 것과도 매우 다른 우리만의 고유경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 농촌경관, 토속경관, 농촌마을, 전통경관

Ⅰ. 서론

잭슨(J. B. Jackson, 1991)에 의하면, 토속경관은 그곳의 풍
토와 문화에 의존하며, 어느 시대에나 인간이 생활했던 곳이라
면 어디든지 존재해 왔다. 환경연구에 있어서 토속 경관은 대
부분의 농촌경관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경관은 한
국 서민들의 기본적인 정주(定住)환경으로서 그들의 생활양식
과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자연의 풍토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주고 있다.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많은 변화
를 거쳐 왔다. 그와 더불어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양식과 주변 
환경에도 변화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경관연구들을 살펴보면, 근대 이후 한
국의 근․현대사에서 경관의 시대별 구분을 정치적, 사회적으
로 중요한 194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식민지기, 1960년 중
반까지 혼란과 복구기, 1980년 중반까지 고도성장을 통한 현대
화기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안정기로 구분하고 있으
며, 도시경관 변화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관점에서 근대 전기
(개항～일제), 근대 이후(해방～현재)의 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이선화외 2인, 1998). 이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속경
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
여, 근대 이전의 시기와 근대 이후 개화로부터 일제 강점기까
지(1876～1945), 6.25전쟁과 혼란기(1946～1971), 새마을 운동 
이후부터 올림픽 전까지(1972～1988년)로 시대적 구분에 따라 
분석하면서, 양대 구분으로서 한국의 농촌경관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준 농촌 근대화, 즉 새마을 운동이 시행된 시점 전․후
를 중심으로 하여 농촌 향토마을경관의 변천과정을 비교․고
찰하였다.

한국의 1, 2,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농촌에도 새
로운 개혁의 근대화 물결이 일게 하였다(이순적, 1976). 특히 
1971년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크게 변모시켰다. 이 
시기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것은, 전통 농촌경관이 자생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이전까지이며, 새마을 운
동시작 후 농촌취락 개선사업으로 토속경관에 크게 변화가 일
어났기 때문에 사회여건의 변화에 반응하는 토속경관의 관찰
이 용이하리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생활상의 반영체로써 한국 농촌 경관

의 양상을 일반 농촌서민들의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살펴보아,

한국 토속 경관의 특성을 논하고, 그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농
촌마을 경관으로서 문화 환경을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토속 경관의 시대적 고찰을 하는 것이
며,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 개항부터 1988년까지의 토속 경관
을 고찰하였다. 토속 경관은 일반적인 서민의 삶을 담고 있다
는 점과 한 시대적, 일시적이라는 특성상 남아있는 모습을 찾
기 어렵다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한국화, 풍속화의 그림 자료
와 문헌, 1920년대부터 1988년까지의 동아일보와 MBC 제작의 
“그때를 아십니까”와 KBS 제작의 “영상실록”의 영상자료를 연
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서민의 생활을 담은 영상 장면과 사
진 중에서 토속적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
여 그 내용을 해석하였다. 신문자료는 신문이라는 공공의 매체
로서의 특징상 사진과 더불어 기사 내용에 초점을 두어 시대상
황 파악에 중심을 두었다. 연구대상으로 전통사회와 산업의 기
반이 동일한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하였고, 도시주거를 참고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대 이전의 토속 경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
지정 민속마을을 대상으로 그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마을의 생성이 우리의 정서를 잘 반
영하고 있다고 널리 인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 이후
의 토속 경관은 근대 이전의 민속마을과 연관하여 그 변화의 
상태를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농촌경관을 주 대상으로 하나, 이
와 병행하여 산업화로 말미암아 농촌의 도시화 양상이 두드러
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들의 집단 생활상을 통하여 시대상을 
엿 볼 수 있는 주거경관을 포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근대 이후 마을 경관은 근대 이전의 시기와는 달리 짧은 시
간동안 급격한 사회적 변혁으로 인해 많은 물리적인 요소들의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적 모습들을 현시점에서 
단선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시대별로 고찰하
여 당시의 토속 경관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살
펴본 뒤, 이를 종합하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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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대 이전(조선 말기～개항 이전까

지) 마을 경관의 특성

근대 이전의 한국은 관념의 사회였다. 자연과학과 논리적인 
사고에 앞서서 동신신앙과 유교의 명분이 앞서며, 계급사회에
서 나오는 지배계급의 우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였던 
것이다. 이에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보다 마을 전체의 안녕과 
대대로 이어오는 문중의 관습이 더 중요시되어, 마을을 앉힐 
때에도 풍수지리와 음양사상에 의하며, 전체의 안녕을 위해 개
인이 나무 한 그루, 땅 한 삽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사회이
다. 그래서 토속 경관에서도 한 가정, 한 가정의 특색보다는 마
을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 특색, 특히 풍수지리적 요소
와 마을 공간의 배치, 동신사상에서 유래된 경관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연환경적 이유에서 북풍을 막고 햇볕을 집안으로 들
이고자 산을 등지기도 하지만 배산임수의 풍수지리적 사고에
도 기인한다. 항상 마을은 산을 등지고 앞으로 들과 물을 바라
보고 있다.

근대 이전의 토속 경관은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다. 각 마을 
단위의 공간마다 그 나름의 고유한 경관적 특성을 가지고 여타 
마을과 뚜렷한 내면적 차이점과 그로 인한 경관의 모습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들만의 재료, 풍토적 여건, 그리고 지역
적 마을풍습과 사회 관념은 독특한 경관을 유지시키며, 그들의 
생활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토속 경관을 형성시키고 
있다.

근대 조선의 경관은 커다란 변화 없이 동신신앙에 의한 마을 
진입부의 성황당이나 풍수지리에 의한 배치 등의 요소가 중심
이 되어 이루어졌다. 한편, 각 지역별 특색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또한 전반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내면에 뿌리 깊숙히 안착되어 있는 풍수
지리 사상과 자연에 대한 친화사상으로 인한 배치, 실생활 위
주의 기능주의와 농경문화의 바탕은 근대 이전 토속경관 특성
을 보여준다.

짧지 않은 시간의 역사와, 조선 후기 근대로 넘어오는 순간
까지 실학사상의 대두와 상업의 발달 등의 사회변화를 꼽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민의 생활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으
며, 토속 경관에도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는 우리의 토속 경관

그림 1. 마을경관(시흥)

은 우리 고유의 모습과 일반서민의 생활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
문에 급작스러운 형태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 이전의 토속 경관은 토착신앙의 결과로 관념
적 경관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마을마다의 고유경관을 
보지(保持)하고 있고, 비 물리적이라는 ‘경관’의 특성 때문에 
건축이나 공예와 같은 토속에 비해 역사의 영향을 적게 겪었고,

그로 인해 우리 고유의 전형적 모습을 건축이나 공예보다 더 
잘 유지하고 있었다.

Ⅳ. 근대 이후(개항부터 올림픽개최 전

까지) 마을 경관의 특성

1.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한 경관 구분
1) 새마을 운동 전
근대 이후 한국사회는 내부 환경보다 외부 힘에 의한 변화를 

강하게 겪었다는 특징이 있다. 개항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외세
에 의한 변화가 많은 사회이다. 이런 특징은 서민들의 생활에
서도 뚜렷하게 보이며 서민생활의 투영체인 토속 경관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개항 직후 조선의 각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거리와 주거지는 
일본인들이 잠식했고, 그로 인해 경관도 일본풍으로 변화되었
다. 양옥이 전래되고 공공건물에서 양식, 일식의 구조를 띄게 
되었다. 1931년 관(官)에서는 초가를 와가나 함석지붕으로 고
치기를 시도하였고, 1935년에도 불량주거 개선안을 입안하였
다. 기와지붕과 목조벽의 이층집이 들어섰다. 그러나 번화가를 
조금 벗어난 농촌은 각 시의 중심거리와 같은 변화는 없었다.

해방 후 민족의 비극적인 6.25 동란과 휴전, 보릿고개 등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기로 피난민의 도래(到來)와 불량주택의 발
생, 전쟁의 피해와 복구 등 많은 사건으로 외부의 영향력에서 
조금은 상관없는 듯 보이던 농가와 농촌마을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0년 전쟁의 발발로 인해 남쪽으로 피난 간 상황에서 그 
환경 특유의 토속적 거주형태가 나타난다. 일반 서민들의 피난
민촌 주거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통나무 몇 개와 천막 또는 
가마니를 천장과 벽 삼아 생활을 하였다. 집의 필요성과 이를 
구성하기 위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그것이 집
을 구성하는 전부로써 가장 기본적인 외부로의 차단만이 목적
이었다. 표현상 판자집일 뿐이고, 미군부대와 부두에서 나온 종
이박스로 집을 만든 것으로 1945년 해방 이후 서울 남산기슭에 
생성된 해방촌을 남으로 옮겨다 놓은 것 그 자체였다1)

.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경제사정과 정치상황은 평탄치 못했
고, 이러한 사건은 서민들에게로 영향을 준다. 특히 어려운 경
제사정으로 전쟁이 끝나도 생활은 달라질 것이 없었다. 전후 
복구 사업은 거의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UN의 원조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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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2)
. 1954년의 서울 근교만 해도 초가가 있고 집 앞으

로 경작지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달라졌고, 전봇대가 
생겼을 뿐 경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달라짐이 없었다. 이때까
지는 우리 스스로 행한 변화가 아니라 외부 힘에 의한 변화이
고, 힘의 흐름에 휩쓸려 생긴 변화였다.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먹을 것이 없던 보릿고개에도 넉넉하기만 하던 
인심은 사라졌고, 환경은 파괴되었다. 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진보되는 변화가 아닌 퇴보하는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이다.

2) 새마을 운동 후
퇴보하던 발걸음은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농촌의 모습

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주택을 중심으로 자연과 산을 배후로 
삼고 앞에는 경작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농가경관의 주체가 되
는 주거의 개량으로 습관처럼 익숙한 우리의 토속경관이 변하
게 되었다. 1970년대는 새마을 사업이 한창으로 전통적인 경관
이 사라지고 초가를 대신해서 슬래이트 지붕이 나타났으며, 민
속마을에서 보았던 토속적인 경관으로서 굽이져 넘실넘실 물
이 흐르는 듯 공간에 리듬감을 주는 길과 지역적 재료로 만들
어진 담들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근대화의 영향으로 시멘트 블
록으로, 길은 확장된 직선형으로 변천하면서 새로운 농촌 토속
경관모습이 나타났다.

새마을 운동은 주거문화에 있어서 일대 변혁,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밑
거름을 쌓았고, 이것은 생활의 변화, 주거문화에 변화를 일으켰
고 이것이 확장되어 마을과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시작하
였다. 1973년 속초시의 지붕개량 사업계획서에는 농어촌 환경
개선의 대표적 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을 꼽고 있으며, 1978년 
서울특별시의 새마을 안길사업 보고서에서는 80년대의 마을상
에 ‘넓고 질서 있게 배치된 마을 안길’을 들고 있다. 위의 두 보
고를 통해 볼 때 당시 주거공간에서 중요한 현안은 지붕과 길
이었으며, 이것은 지붕의 내구성과 문명이기의 도입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바람의 표현이다.

이 중 특이한 것은 경기도의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다. 경기도
는 안길의 개량과 함께 조경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진
입로, 마을 주변, 집주변에 식재할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최대한 농촌의 정취를 살리는데 그

a : 옛 길 b : 정비된 새 길 
그림 2. 마을길의 변화 (화순군)

a: 초가 b: 슬레이트 지붕
그림 3. 새마을 운동 후 농촌의 변화양상

목적을 두고 있어 지붕과 담, 길 등에만 신경 쓰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 앞서 제시된 ‘80년대 마을 상’의 실현으로 
농촌의 경관이 변모하였다. 울타리와 사립문은 없어지고 담과 
대문으로 바뀌었으며, 70년대 새마을 운동 초기에 흙 벽돌담에 
지붕만 슬레이트였던 것이 슬라브 지붕의 양옥으로 바뀌었다3)

.

이러한 변화는 1978년 정부가 추진한 취락구조 개선 및 농촌주
택 개량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울타리와 사립문 대신에 담과 
주택이 생김으로 토담을 사이에 두고 음식을 나눠먹던 인정은 
보기 힘들어졌으며4)

, 집 구조 자체가 방문만 열면 바로 이웃과 
대할 수 있던 재래식 가옥과는 판이하게 달라 이웃사람을 만난
다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5)

. 75년 중반 농촌의 빈부 격차를 논
할 때 지붕 위로 뻗은 텔레비전 안테나가 거론되었는데6)

, 1985

년경에는 텔레비전의 대량 보급으로 농촌의 전통풍습이 깨지
고, 새로운 풍속과 의식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저녁식사를 끝
낸 겨울이면 비교적 큰집의 사랑으로 윷놀이를 가거나 여럿이 
모여 새끼나 가마니를 짜고, 아낙네들은 이웃집에 시집 온 새
댁과의 친교를 위해 모이던 ‘마실’ 풍습이 사라졌다고 한다7)

.

새로운 농촌 토속 경관의 특징 중 하나로 알록달록한 지붕이 
있다. 파아란 논과 울창한 숲을 이루는 뒷동산의 사이에 빨갛
고 파란 지붕이 눈에 띤다. 이것은 지붕개량 사업 시행 시 환경
개선 효과의 증대를 위해 개량자재의 개발에 노력하였는데, 이 
개량자재가 착색기와의 생산이었다. 또, 자연미를 살리는 도색
을 위해 은근하고 밝은 색을 권장하고 있었던 까닭이다(속초
시, 1973). 전통적인 우리 색감은 다정다감하고 우아하며 검소,

소박한 무채색을 선호하며, 가옥도 이 같은 경향을 반영, 우리
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백색, 흑색, 회색, 암적색이 주조였
다. 이와 같은 취향은 건축 재료를 주변 환경에서 구하는 토속 
건축으로 재료색이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왔으나,

새마을 운동의 악영향으로 청, 적, 녹, 황 등 인공 페인트로 농
어촌의 색깔이 왜곡된 결과이다8)

.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의 개최결정과 함께 또 한 번의 사회,

문화적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의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이 생겨나며, 건축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들어오고 우리 건
축에 대한 지역성이나 풍토성이 거론되게 되었다(이규목, 1987).

이런 시점에서 각 지역에 그 유형이 남아 있거나 그 보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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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화농촌 건설 b: 농촌에 TV의 보급
그림 4. 새마을 운동후 농촌의 변화양상
(자료 : 내무부 1978, 서울신문 1985)

가 있는 지역들을 민속마을로 선정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사라
지는 우리의 토속적인 것을 다시금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생기
며, 현재까지 농촌마을의 경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근교에 위치한 
깔끔히 정리된 농촌들은 그 후 신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환경
과 부딪쳐 지금의 일산, 분당의 모습을 갖게 된다. 서울을 중심
으로 고층의 주거지가 사방으로 확대되어갔다. 경작지 한복판
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졌으며, 고층아파트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흔한 경관이 되었다. 이제 아파트는 전통마을에서 
발전된 단독주택지보다 친숙하고, 흔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 주요 시대별로 마을 경관이 변화
한 정도를 공간적 범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 이전에는 자연 친화적 경관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집의 구조가 일본식이나 이층으로 바뀌면서 그에 면한 길의 경
관도 변화되었다. 6․25 전쟁은 한 사람의 방에서부터 마을, 전 

그림 5. 시대별 마을경관변화

국토 전체를 뒤흔들며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영
향력을 보여주며, 한 나라의 구석구석의 경관까지 변화시켰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치로 한 마을 단위의 취락 
개선 사업으로, 각 가옥의 구조, 마을길의 경관, 공동체 생활모
습에 영향을 주었다. 그 후, 80년대에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 개최 등으로 국제화 시기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적 분위기
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로, 주로 아파트에 의해 경관의 변화가 
주도되었다. 한편, 90년대 이후에 들어와 주택 200만호 건설사
업과 함께 아파트가 주된 주거공간이 되며 농촌지역에 까지 폭
넓게 보급되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예전에 초가 혹은 2층 슬라
브 양옥이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논 한가운데 10층 이
상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것과는 상이하
고 어색한 경관을 연출하면서 또한 우리만의 독특한 경관을 만
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란 속에 농촌마을의 새로운 
사회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새로운 풍속
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도
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문화마을이나 전원주택을 분양받아 
웰빙과 로하스 등의 추구를 통하여 향토경관에 대한 인식의 변
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농촌경관의 공간 유형별 특성
1) 주거지와 뒷동산의 경관
마을의 구석구석이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 주거지

와 마을과의 배치관계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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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집은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마을과 뒷동산
과의 배치관계는 쉽사리 바뀔 수 없었다. 예전 사람의 스케일
로는 주거지와 뒷동산과의 배치관계를 변형시킬 만한 물리적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과거에는 상
상하기 어려웠던 과학과 산업의 힘으로 원초적인 지형의 변
화를 일으켜 주거지를 만들게 되었다. 신도시 건설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적인 뒷동산과 마을과의 관계
는 없어지고, 넓게 펼쳐진 대지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다.

2) 마을 진입경관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넓고 반듯한 길로 바뀌었

표 1. 새마을 운동전․후 한국의 농촌마을경관

새마을 운동 전(1876～1971 )

개화와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혼란기

영상실록상의
사회상

․8․15 광복(45.8.15)

․일본군 철수시작(45.9.10)

․경성을 서울특별자유시로 개칭(45.9.14)

․서울재건 사업(1951)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사업(1953)

․UN재건단의 부흥주택(1955) ․최초 아파트(종암동, 1957)

․이농인구 급증(1969)

․잠실지구 개발 착공(1971)

신문 및 
문헌상의 
기록적 농촌
변화내용

․농촌문제(동아, 22.9.5)

․화전경관과 화전민 주거(동아,28.6.22)

․초가개량, 전부 와가로(동아,31.5.23)

․불량주택개선(동아, 35.10.18)

․주택개선안(내무국 입안, 동아, 35.11.13)

․전쟁혼란기로 농촌문제에 대한 여력이 없었음
․방부제 개발로 초가지붕 수명 연장(65.3.21)

․아직 30만호 모자라(조선65.5.27)

․보리고개 맞는 3월의 농촌(동아, 67.3.9.)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농막아야, 동아 67.9.29)

농촌
마을
경관

특성
․목조건물의 기와지붕
․주택규모제한 철폐, 왜색풍의 경관
․농촌에서는 큰 변화 없음
․초가, 기와나 함석지붕으로 교체 시도
․불량주택 개량 

․최소한의 주거, 극한의 주거
․해방촌 형성, 6․25 발발로 피난민촌 형성(1950-53년)

→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건설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이농인구 증가
․인구분산을 위해 잠실지구 개발, 후에 투기 붐 

종합
일제시대에는 왜색풍의 건물이 등장, 전쟁 때에는 최소한의 주거인 피난민촌이 시대상을 대변하였다. 휴전 후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부족
한 주택난을 위한 건설사업은 계속 되었지만, 이농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주택난은 계속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유엔 재건단에 의한 부흥주택
과 1962년 마포에 최초의 현대식 고층아파트들의 주택건설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에서는 새로운 주거가 등장하고 있었지만 1965년까
지도 농촌에서는 초가지붕을 위한 방부제의 개발이 연 40억 원을 절약한다는 내용이 신문기사화할 만큼 초가가 일반적이었고, 이 모습은 72
년 새마을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대될 때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새마을 운동 후(1972～현재)

새마을 운동 후 고도성장기 현대화기
영상실록상의
사회상

․새마을 운동 범국민적 확대(1972)

․식량난 여전(1973)

․잠실 시영아파트 준공(1975)

․한강 종합개발사업 완성(1986)

․올림픽 게임 개막(1988)

신문 및 
문헌상의 
기록적 농촌 
변화내용

․아파트촌으로 변한 피난민촌(동아, 77.1.5)

․관(官)주도의 소도읍가꾸기(동아, 77.2.7)

․농촌 취락구조(가옥개선, 조선, 77.12.20)

․본격화하는 농촌근대화(신아, 78.5.19)

․도시문화에 멍드는 농촌(신동아, 79. 8)

․TV시대(친교의 광장 마실풍습 사라져, 서울, 85.1.22)

․굳게 닫히는 농가대문(농촌 새풍속도, 서울, 85.7.23)

․빈집 늘어나는 농촌(이농현상, 동아, 87.1.20)

․우리 정서 맞는 색상 살리기(농어촌주택, 동아, 91.7.3)

․흙에 사시렵니까(전원-문화마을로 오세요, 98.1.26)

농촌
마을
경관

특성

․슬라브 주택․마을 내에서 생산된 블록 담
․‘72년 새마을 운동 확대 
․마을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도시 새마을 운동 전개
→ 급격하고 획일화된 농촌개선사업
→ 주거 양식의 변화, 도시문화 침투.

․아파트
․공산품의 산업화된 버나큘러→투시형 담장, 양옥지붕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개최 등 국제화 시기
․더욱 심화되는 농촌 전통문화 파괴
․다진 흙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엿보임

종합
10여 년의 지속적인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초가를 슬라브 양옥에 대문은 물론 담장도 블록으로 높이 쌓아 올려 도시주택을 무색케 하였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주택구조가 바뀌고, 도시문화에 의해 농촌이 멍들면서 물질적인 경관은 좋아졌지만 전통의 인정과 
풍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넓은 안길, 조경된 마을, 문화주택 등의 개량된 마을을 80년대 마을상으로 꼽고 있다. 이것은 초가에서 찾을 수 없
는 지붕의 내구성, 문명 이기의 도입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바램으로 나타났다.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 전통마을 모습에 커다란 변혁이 시작
되었으며, 1975년 이후, 아파트는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되었고, 이제는 농촌경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주거가 되었다.

으며, 흔히 보이던 성황당은 이제는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으
며 사람들의 믿는 마음 또한 변하여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어졌다. 하지만 장승이나 솟대 등의 신앙은 아직도 그 맥(脈)

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여, 진입로의 경관에 한몫을 하고 있다.

근대 이후 우리의 담은 토담이나 자연석으로 쌓은 돌담이 아닌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뽑아 나온 블록과 벽돌로 쌓은 담이 보편
화되었다. 더불어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마을 내부 길도 생
활의 편리를 위해 곧게 펴졌다. 토속 경관은 지역적 특색과 우
리 고유한 모습은 약화되었지만, 주거환경이 위생적으로 개선
되고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생활이 편리해 
졌다. 이제는 과거 토담이나 돌담보다 더욱 친숙한 경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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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 경관
근대 이후의 주거지 경관은 특정 시기별로 다양한 경관을 보

여주고 있다.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의 왜색풍의 경관과 6․25

와 재건기, 새마을 운동기의 경관, 그 후 올림픽 전까지 서민들
의 주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근대 이전의 주거지 
경관으로는 상류주거인 기와주택과 서민주택인 초가로만 대별
되었으나, 근대 이후에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유형의 주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구분하여 보면 초가, 판자촌, 슬라브지
붕의 개량형 주거, 아파트 주거군이 형성되었다. 초가는 고전적
인 우리의 주거양식으로서 농사를 짓는 서민들에게 가장 흔하
고 구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짚을 재료로 이용하는 보편적인 
주거양식이었으며, 판자촌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사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주거형으로서 서민생활의 일부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슬라브 지붕의 개량주거는 새마을 운동의 상
징과 같은 것으로서 새마을 사업에 의해 초가로 대표되던 우리
의 농촌 주거경환은 슬라브 지붕과 슬레이트 혹은 양옥으로 바
뀌어 우리의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자연색이 사라지게 되었
다.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이라면 아파트를 꼽을 만큼 
고층의 아파트는 보편화되어 있다. 도심 한가운데서부터 외곽
의 주거 전용의 새로운 도시, 근교농촌의 경작지 한가운데까지
도 아파트는 그 모습을 드러내며, 현대 서민들의 대표적 주거
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4) 경작지 경관
농촌공간은 농지의 조성과 유지관리․영농이라고 하는 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한 인간의 각종 활동이 자연을 대상으로 계속
되는 장소이며, 자연과의 공존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장소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농촌공간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이루어져 왔
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농지와 자연의 공존 관계가 점차 감소 
해가는 경향에 있다(김기성, 1997).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주
공간으로서 역사적 시간을 통하여 식량생산에만 치중했던 농
촌에도 산업화의 발전을 통하여 물질적 여유가 있는 생활로의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구불거리는 논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농업의 기계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소를 이
용하던 영농은 각종 기계가 대신하였다. 하지만, 자연환경과 농
경생활의 경관은 지금까지도 가까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통
적인 토속 경관이다.

5) 그 외의 공간
마을 내에서 사회적 공간의 역할을 하던 장소로는 우물가나 

공동의 빨래터, 방앗간, 마을 중앙의 터 등이 있었다. 이곳에서
는 마을 주민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명절과 마을의 제사가 있을 때면 함께 모여 준비하고 의논하던 
그 장(場)으로써 마련된 곳이다. 이런 장소에서 일어나던 행태
와 그로부터 나온 우리의 토속 경관은 주거지의 변화와 함께 
사라져서, 이제는 만나기 어려운 경관이 되었다. 각종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았고, 그로 인해 
마을 신앙이 약해졌으며, 마을 제사 또한 예전과 같지 않아졌
다. 더불어 그 공간의 쓰임도 중요성이 덜해졌음은 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빨래터에 모이던 사람들도 각자 집에서 세탁기
를 돌리고 있고, 방앗간에서 찧던 곡식은 상품으로 마련되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우리의 토속적인 풍습과 정서
를 메마르게 하였으며, 개인행동이 생활의 중심이 됨으로써 공
동체적인 사회적 공간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전통의 한 부분이면서 그 동안 외면되어온, 그렇
지만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의 농촌마을 경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대를 기점으로 전․후 일반서민들의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한국의 토속 경관의 의미를 해석하고, 공간유형의 분류와 시대
적 변환점을 중심으로 기술적 해석 비평을 적용하였다. 토속 
경관을 통해 일반서민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해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들의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근대 전․후의 
시대적 사회상과 서민 생활상의 반영체로서의 한국 토속 경관
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국의 농촌 향토마을 경관의 변화를 본다면,

첫째, 한국 내에서 지역별 특징적 토속 경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토속 경관의 지역 간 차별성이 사
라지고 있다.

둘째, 근대 이전의 토속경관 모습은 우리의 정신적, 사상적 
배경에 많은 지배를 받고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산업화 이
후 유형적, 물질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

셋째, 근대 이전에서는 토속경관의 주체인 일반 서민들에 의
해 근본적인 형성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들어와 주체는 변하
지 않았지만, 상당부분이 외부적인 힘으로서 관(官)주도에 의
해서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되며 토속 경관이 형성되어지고 있
다.

넷째, 근대 이전의 토속 경관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그 변화의 폭이 적으며 예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짧은 시간동안 급격한 변화를 거치며 
서민들의 생활상이 직접적으로 많은 변화를 수용하여 변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재료와 표현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차이점을 보여주
고 있다.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자연재료들이 보다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싸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 
가장 손쉬운 형태로 얻어지게 되었다.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이
러한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농촌경관은 시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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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농촌 경
관이 형성되었으며, 과거 전통적인 농촌경관은 거의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 지향적이며, 현대로 진행될수록 사람의 의지가 생
활환경에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의 정주환경에
서 나타나는 한국의 농촌 경관은 한국전통의 것에서 많이 변화
되었지만, 어느 나라의 것과도 매우 다른 우리만의 고유경관으
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시대별 경관변화상을 토대로 차후 연구
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와 
가장 밀접하지만 잊혀져가고 있는 농촌경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조명하는 기회가 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
서 현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농촌경관 양식의 발견과 새로운 
창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

주 1)『그때를 아십니까』, ‘아직도 잊지 못할 판자촌이여’ 중에서 인터뷰 
발췌, MBC 제작

주 2)『영상실록』중에서 ‘1953년’

주 3) 1985년 7월 23일 서울신문
주 4) 김춘복,「신동아」, 1979년 8월호 pp.202-205 ‘도시문화에 멍드는 농

촌’ 중에서 발췌

주 5) 동아일보, 1987년 1월 21일
주 6) 동아일보, 1975년 6월 23일 중 발췌
주 7) 서울신문, 1985년 1월 22일 발췌
주 8) 중앙일보, 1991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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